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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섬유유에에서서의의  감감성성과과  쾌쾌적적  ((11))

쾌적이라 함은 “기분이 좋은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쾌적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온열 환경에 있어서 쾌적성을 인체 생리학의

면에서 논술하여 보기로 한다.

쾌적이라 것은 Ashrae 의 정의에 의하면, “......condition of mind which

expresses satisfaction with thermal environment”라고 하듯이 심리학적인 것

도 생리학적인 것도 아니다. 쾌적감은 인체 내에서 일어난 무엇인가의 반응의

결과이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도 포착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사

고도 있으나, 현재의 경우 이러한 반응을 생리학적으로 포착할 수는 없다고 하

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생리학의 영역에서도 소위 생리 위생학의 분야에서 쾌적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를 주로 생리학의 입장에서 쾌

적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온열 환경에서 어떠한 환경 조건일 때 인간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

을까? 결국 최적 환경에 대하여는 이러한 분야의 선각자들이 여러 가지로 논술

하고 있다.

石川은 최적 온도에는, ① 주관적 최적 온도, ② 생산적 최적 온도, ③ 생리

적 최적 온도의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처음의 주관적 최적 온도를

쾌적 온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쾌적에 대한 정의의 입장에서 말하면 당연할

것이다. 세번째 생리학적 최적 온도에 대하여는 “생체가 최소의 에너지 소모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활동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고 신장하여 얻는 온

도”라고 하고 있다. 또, 勝木이나 久野도 쾌적 환경을 논술하는 속에 “환경 조

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단적으로 유력한 것은 체온 조절에 미치

는 영향으로서 환경 온도가 너무 높기도 하고 너무 낮기도 하는 경우에, 체온

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신에 상당한 부담이 강하게 되어 그 때문에

불쾌감을 수반하고 심할 때에는 고통이 된다”고 논술하여 온열적인 쾌적에는

체온 조절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長田은 체온 조절에는 온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온도 이하가 되면

체온 조절 작용을 최대한으로 일을 시켜서 체온이 저하한다고 하는 저온 측의



신기술ㆍ신정보 KOTITI

한국섬유기술연구소 2 / 6

한계와 반대로 어떻게 하더라도 체온이 상승한다고 하는 고온 측의 한계를 고

려하여, 이들 양쪽 한계의 사이를 허용 범위로 하고 이들 범위의 어딘가에 체

온 조절 작용을 거의 일을 시키지 않고도 체온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할 수 있는 점으로부터 이들 범위를 최적 범위라고 고려하였다.

이들의 체온 조절을 주로 하는 생리학적 최적 온도의 범위는 감각적인 최적

온도 즉, 쾌적 온도와 일치할 필연성은 없는 것이지만, 후에 논술하는 바와 같

이 실험적으로는 이러한 최적온도와 쾌적온도는 거의 같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

다.

이러한 두 가지 온도가 거의 일치하는 점, 또 온열적인 쾌적에는 체온 조절

작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리 반응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쾌적

이라고 하는 점의 생리학적 어프로치의 가능성을 나타낸 것일 것이다.

온ㆍ냉감, 쾌적감은 모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위 감각 척도로서 응답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감각 척도는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표

와 같이 9 단계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Bedford
Ashrae

(revised form)

일본공조위생공학회

온냉감소위원회 시안

 3 much too warm  3 hot 1 특히 덥다

 2 too warm  2 warm 2 덥다

 1 comfortably warm  1 slightly warm 3 따뜻하다

 0 comfortable  0 neutral 4 약간 따뜻하다

-1 comfortably cool -1 slightly cool 5 어느쪽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too cool -2 cool 6 약간 서늘하다

-3 much too cool -3 cold 7 서늘하다

8 춥다

9 특히 덥다

 이 척도에서는 더위와 추위의 중앙을 “아무 것도 아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다”, “알맞게 좋다”라고 표현하는 일이 많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쾌적

(comfort)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점을 comfort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neutral 이라든가 indifferent 라고 하고 쾌적의 척도를 따로 설정하는

것이 많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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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조위생공학회의 소위원회의 시안은 Asrae 와 거의 같으나 이러한 척

도에는 쾌적의 단계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측정하여 얻는 것은 불쾌의 정도이

고, 쾌적은 측정하여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척도에서는 쾌도

불쾌도 아닌 것은 쾌적이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이러한 척도를 사용하여 보면 “쾌도 불쾌도

아니다” 또는 “약간 쾌적”, “특히 쾌적” 등의 카테고리가 있는 쪽이 좋은 것도

많다.

相宅省吾 명예교수 등은 섬유를 세 가지 성질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

다. 성질의 세 가지는 아스펙트 비와 자유도, 에너지, 정보이다. 형태의 세 가지

는 상이형, 분기, 섬유파이다. 섬유는 초두에는 직경이 작고 가늘고 긴 고체라

고 하는 설명을 하였다. 그 후 직경에 관계없이 가늘고 긴 고체라면 섬유로 취

급할 수 있다고 폭 넓은 해석을 하고 있다.

더욱이 시대의 요청으로부터 고체는 아니지만 에너지를 전달하는 가늘고 긴

형태로 한 곳을 통하는 광 섬유라든가 전선까지도 섬유의 중간에 들어간다. 이

러한 사고 방법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굵기를 갖지 않는 정보인 소리나 음악과

같이 선상성(線狀性)의 정보도 섬유의 일련으로 취급하고 있다.

相宅省吾 명예교수 등은 “섬유, 섬유 제품은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고 그것을

꺼낼 수가 있다”. 더욱이 섬유에는 섬유파라 부르는 파(波)가 생긴다. 이 때문

에 소리나 음악을 정보의 파로써 포착하여 그 정보를 사람의 감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실험하여, 그 결과를 매년 학회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참가자

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주목된 발표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를 할 때

는 학회원 이외의 전문가도 참가하여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또, 이것은

컴퓨터에 의한 작곡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말하자면, 소리와 뇌 감성과 섬유

의 문제로 구성하여 교토에 있는 (재)각예회섬유염색연구회 소속의 木下伸司가

컴퓨터에 의한 작곡을 담당하여 의욕적인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섬유학회에서

는 이색적인 연구이다.

그 후, 감성이 하나 추가되었다. 추가의 이유로서 相宅省吾 명예교수는 “이제

까지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었고 그 이상의 영역

을 나오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고방식”이었다. 그러나 연구가 발전하

고 있는 오늘날에는 섬유 과학의 환경이 크게 변하여 인간 생활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 주관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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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어쨌든 성능의 연구라든가 기능에 관한 연구가 많았었다. 그러나 지

금은 건강 의류의 개발로부터 쾌적함이나 치유에 관한 의류 개발 등 정신면에

이르기까지 파고드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결국 입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입어서 쾌적한가 불쾌한가가 중요한데, 남이 보

아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 라고 하는 소위 “인간과 감성”의 문제는 피할 수 없

는 요소가 되고 있다. 동경공업대학 武者利光 명예교수 등은 시각적, 촉각적인

면에서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자연 현상인 새의 지저귐, 바람소리, 시냇물의 졸

졸 흐르는 소리라든가 심장의 고동, 긴장을 이완할 때의 뇌파 등의 생리 현상

중에서 언뜻 보아 규칙성이 없게 보이는 중에 고유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판정

하고 있다. 이것이 “1/f 요동”으로서 변동의 정도(요동 수, frequency)에 반비례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요동”이고 인간에게 안락감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하

고 있다. 자연계에 있는 산, 구름, 강 등 자연의 형태에는 프랙탈(자기 상이성)

의 면이 있는 등(프랙탈 이론)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계

의 현상과 형태는 인간에게 평온함과 좋은 기분을 주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규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고 자연의

“리듬”은 컴퓨터로 해석되어 그것을 기계화한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예가 복합 소재로서 다른 소재와의 혼용률에 변화를 주어, 다른 색의 반점 효

과를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얼룩 효과를 발현시키는 것이다.

사회 환경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이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데, 급격한 시

대의 변화에 대하여 대처하지 않은 현대인은 생활 리듬이 깨져 스트레스가 쌓

이고 있다. 아픈 곳도 없는데 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병원에 상담하러 방문

하는 급여생활자들이 많아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있다. 지금까지 소취, 항균이라

든가 형태 안정 가공 등과는 다른 기능 소재의 하나인데, 자연의 안락한 소재

는 심신을 치유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기능이 있다.

하나는 광석(음이온을 발생하여 삼림욕과 같은 효과가 있다) 같은 천연 원료

를 섬유에 연입하여 후가공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자연의 리듬을 섬유 자체나

섬유에 넣은 것으로 주로 사람을 이완시킨다. 개발된 상품으로는 자연의 요동

(닛신보), 웨비 매직(구라보), 바이오 사운드(도요보) 등이 있다. 치유 효과 소재

는 호릭(시키보), 스테아즈(후비보) 등이 있다.

“1/f 요동”, “프랙탈”, “바이오사운드”의 이론은 각 메이커에 따라서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공통이다. 이것을 방적사 단계로부터 직물,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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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응용한 상품은 확실하게 인간에게 마음이 평안함과 안

락감을 주고 있다. 더욱이 쾌적이나 건강이라고 하는 점에서 섬유로부터 정신

적인 심적 만족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이 요구하는 정신적인 만족을 충실화시키

는 소재 개발은 인간의 마음에 호소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결국 객관적인 세계로부터 주관적인 세계로 연구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종래의 생산자 측면의 대량 생산, 효율화 등 합리성이 우선시 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생활자의 입장에서 인간 생활 중시의 관점의 전환이 요

구되고 있다. 일본섬유학회에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이미 십 수

년 전에 “감각과 계측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감성

공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수년 전부터 대덕 연구 단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

다. 이러한 연구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사고나 행동은 가지 각색이라고 하는

것을 정성적으로 인간의 감성이나 감정의 강도를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측정하

여 정량화 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새로운 분야의 확립에는 항상 곤란함이 따

른다. 열이나 수분, 습도의 의복 내외로의 이동은 일반적인 연구 범위이었는데,

의복내 또는 의복외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시발로 매년 연차 대회에 심포지엄

을 열어 서서히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러한 성과

가 확인되게 되었고, 1992 년에는 일본섬유학회에 “감성 연구 포럼(책임자; 경

도공예섬유대학 梶原莞爾 교수)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3 년 4 월

에 일본의 나라여자대학 생활환경학부 생활환경학과 속에 어패럴 과학 강좌가

생겼다. 1995 년 4 월에는 신주대학 섬유학부 속에 감성공학과가 생겼다. 전자

는 岡春樹교수 등의 그룹이 중심이 되고, 후자는 靑水義雄 교수 등의 그룹으로

써 감성 공학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시작하고 있기에 장래가 밝다.

감성 재료로서의 섬유를 고찰할 경우에 공학 분야를 하는 사람은 특수한 이

차원의 세계 외에 인간의 감성과 섬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어떻게 대

응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리량에는 요동, 불규칙성, 카오스(변화 속의 규칙성) 등, 종래의 성

능과는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파라미터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왜 초차원이

라든가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초차원이라고 하여도 결

국은 인간 관계 중에서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하는 소프트 테크놀로지로서 들어

왔다. 결국, 하드 웨어 속에 소프트 웨어를 어떻게 하여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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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의 현상, 생물의 외관이나 외형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 이것을 컴퓨터

로 해석하여 다음 단계인 직물, 니트에 이르기까지 응용하여 인간에게 편안함

과 안락감 등 정신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섬유 소재 개발은 지금부터 점차 중요

하게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소프트 테크놀로지의 발전 과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새로운 섬유가 돌연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 계속)


